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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산재사망·재난참사 근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식

취재요청서

산재사망·재난참사 근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식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제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식

일시/장소 2020년 5월 27일(수) 10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3층 대회의실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담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부장 정재현(010-3782-1871)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정우준(010-9674-1247)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구의역 참사 4주기, 고 김용균으로부터 비롯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된 2020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OECD 최악의 산재공화국입니다. 지난 4월 29일 이천 한익스프레스 산재사망사고로 38명의 노동자가 죽고, 현대중공업

에서만 46년간 467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는 대한민국에서 법과 제도는 여전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주지 못합

니다.

 
3. 매번 같은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기업과 경영주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의 산업안

전보건법 위반사범의 재범율을 97%에 달한다고 합니다. 타 형법 위반사범의 재범율 43%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높은 수

치입니다. 또한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고작 0.56%에 불과합니다. 처벌받지 않는 것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부

터 2017년까지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벌금은 평균 450만원에 그쳤습니다. 처벌받지 않는 기업과

기업주는 매해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재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노동자·시민의 죽음을 멈춰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대 국회에 고 노회찬

의원을 통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계속되는 산재사망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대 국회에

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지난 5월 20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를 끝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달라

야 합니다.

 
5. 2020년 5월 30일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020년 4월 28일 구의역참사

4주기를 앞두고 시민·노동자·산재 및 재난참사 유가족들이 힘의 힘을 모아 21대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꼭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시는 한익스프레스 산재사망사고와 같은 일이 없게 하기 위해, 매해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기업책임자와 기업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전면 개정안에 빠진 처벌에 대한 하한

형, 기업과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21대 국회에서 꼭 이뤄내기 위해 모여 요구합

니다.

 
6.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식]
 
- 일시 : 2020년 5월 28일(수) 10시

- 장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3층 대회의실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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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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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사회 :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 발언 :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운동본부 공동대표)

- 공동대표 발언 : 박석운(민중공동행동 대표, 운동본부 공동대표)

- 법안 설명 : 최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 재난참사 피해자 발언 : 허경주(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

- 현장 노동자 발언

- 우선 입법 의원 발언 : 강은미(정의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 퍼포먼스 및 발족선언문 낭독

 
 
 
 
 

민주노총 노동상담 1577-22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고유번호 : 107-82-08139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kctu.org

부설기관 민주노총 소개 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민주노총 가맹조직 사이트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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